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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에 은행권 조단위 충당금 또 쌓는다 서울경제

4대 시중은행의 이달 현재 코로나 대출 익스포저는 1조2,000억원가량으로 추산...기존 4조원의 분할납입 유예분까지 더하면 총 5조2,000억원 정도가 ‘요주의 여신’

관계자, “최근 코로나 재확산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추가 연장은 불가피하고, 대손충당금도 추가로 쌓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금융당국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행 여부 철저 점검" 조선비즈

손병두 부위원장, "저금리 상황에서 고수익 투자처인 주식, 부동산 등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리스크 요인인 만큼, 금융당국이 관련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약정 이행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차주 대한 DSR 적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이행 상황 점검"

금융당국, 분쟁조정안 연기 횟수 제한…'월간 키코' 막는다 머니투데이

금융위와 금감원은 분쟁조정 권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등에 담기 위한 실무 회의를 진행중...‘키코’ 분쟁조정안처럼 결정이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분쟁조정안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주문한 것과 같은 맥락... 관계자, “소비자를 보호하고 분쟁조정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

국민 60%, 연 1조씩 성장… '글로벌 톱' 韓 모바일뱅킹 머니투데이

하루 평균 모바일뱅킹 이용금액은 2016년 3조원대 초반에서 매년 1조원씩 늘어...지난해 9만7,000여건이던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올해 1억 건을 넘어설 게 확실시...

모바일뱅킹 혁신에서 한국은 선진국 반열...그러나 제한된 시장에서 비슷한 서비스로 경쟁하는 게 현실...특화된 시장에서 독자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보험으로는 손해만 보는 보험사들 조선비즈

올해 상반기 국내 생명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7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특히 보험을 팔아서 벌어들인 보험영업이익은 12조6,58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

손해보험사도 채권 등 금융자산 처분손익이 늘어난 덕분에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을 뿐, 보험을 팔아서는 손해를 보고 있는 건 다를 게 없어…

보험사 매물, 뜨거운 손보 vs 미지근한 생보 헤럴드경제

현재 진행 중인 AXA손해보험 매각을 넘어 라이나생명보험, ABL생명보험 등도 잠재 매물로 거론...손보사 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뜨거울 전망이지만 생보사 딜은 미지근

최근 흥행에 성공한 푸르덴셜생명 인수전은 예외적인 사례...매물이 쏟아지면서 앞으로는 이같은 PBR을 적용받기 어려울 전망

금융위 "개인 공매도 허용, 피해 우려스러워…방안 마련하겠다" 한국경제

은성수 금융위원장, “개미들의 접근이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다만 개인들에게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기회균등인지, 오히려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인지 아직 자신이 없다”

“공매도가 무조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다...일단 개인투자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조심스럽게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머리를 짜서 방안을 마련해보겠다”

실탄 쌓는 '서학개미'…달러예금 760억달러 '사상최대' 한국경제

한국은행, 7월 말 국내 거주자의 달러예금 잔액은 762억2,000만달러로 전달에 비해 27억6,000만달러 늘어...달러예금 잔액은 6월에 이어 두달 연속 사상 최대 규모

"증권사 달러예탁금이 급증...기업 외화채권 발행금액 늘어난 영향"… 올해 국내 투자자는 해외주식을 112억5,641만달러를 순매수...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95.85% 늘어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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